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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통한 개발 등 실질적인 해법 모색해야”
(사)강원미래전략연구원, 제1차 강원도 현안 토론회

DMZ는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안보, 역사문화, 생태, 평화, 경제적 가치 등이 무한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강원미래전략연구원이 27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제1차 강원도 현안 토론회에서 ‘DMZ접

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박병직 한림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 권역별 개발방안과 세계평화의 최 일선 무

대로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 대응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코로

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관광산업의 피해상황을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관광시장의 메가트렌드 변

화를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여 관광시장 위기극복을 위한 디지털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와 한

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에 인천, 수원, 대구, 전남 등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

체들이 선정되어 70억 이상의 정부지원 사업 추진을 소개하며,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강원도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DMZ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서 박병직 한림대 교수는 DMZ는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의 보

고로 안보. 역사문화. 생태. 평화. 경제적 가치 등이 무한함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와 권역별 개발방안 마련을 주장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ICT기술을 활용한 VR, AR, AI, BIG DATA 등을 통한 DMZ 스마트 관광 추진을 설명했

다. 또한 세계평화의 최 일선 무대로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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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강원도에의 시사점’에서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최근 거론되는 토지공개

념의 부활에 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제도와 이념을 소개하며, 토지의 가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생존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외지인들의 강원도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우려하며, 임야가 타도에 비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의 공적 성격 부여를 제시했다.

김주삼 대진대 교수는 ‘강원도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역대 정부의 DMZ문제 접근은 정

치적 선언적 의미로 그쳤을 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DMZ문제는 ▲강원도에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전략 ▲북핵문제가 계속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극복 대안으로 정부는 북한 비핵화 위한 유엔과 공조체제 강화 ▲지자체는 

민통선 내 생태조사, 규제완화 통한 개발 등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진 토론은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사회로 김영표 관동대 교수, 김남현 관동대교수, 김병수 

순천향대 초빙교수, 김철래 전 농협강릉시지부장 등이 나섰다. 함께한 시민들도 열띤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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